
1. 충남발전연구원(CDI)이 발간하는 충청지역의 상생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각 분야별

학문적 발전과 우수한 연구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문학술지입니다.

2. 본 학술지는 1년에 2회 발간이 원칙이며, 매년 6월말, 12월말에 발간됩니다.

3. 원고 투고 분야는 농촌개발, 도시 및 지역계획, 지방행정, 문화예술 및 관광, 산업경제, 환경생

태 등으로 한정하되, 충청지역과의 직·간접적 연관이 있는 논문이어야 합니다.

1. 투고를 희망하시는 분은“논문 원고”와“논문투고신청서”를 아래의 E-Mail로 송부해 주시기 바

랍니다.

2. 원고 마감 : 매년 5월말, 11월말일 도착분에 한함

3. 심사 후 채택된 원고에 한해 100만원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4. 투고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투고되어 심사중이거나, 또는 기 게재된 논문이 아니어야 합니다.

5. 일단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원고는 본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

가 확정됩니다. 또한 확정된 논문의 저작권은 충남발전연구원에 있습니다.

6. 「충청지역연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충남발전연구원 홈페이지(www.cdi.re.kr)를 참조하십시오.

7. 대한민국의 중심! 충청 지역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밑거름이 될 학술지인「충청지역

연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충청지역연구”담당자
[314-140] 충남 공주시 금흥동 101번지
T : 041-840-1123 / F : 041-840-1129
E-mail : cdipr@cdi.re.kr

「충청지역연구」는

논문 투고 및 게재

충남문화유산⇱

봉선홍경사 사적갈비는 경부선 성환역(成歡驛)에서 북쪽으로 직선거리 약 3㎞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홍경

사지에 위치한 비석으로 국보 제7호로 지정되어 있다.『동국여지승람』직산현 역원조에 의하면, 이곳은 고을

북쪽 15리에 위치하고 있는 교통의 요지인데, 갈대가 무성하여 도적이 출몰하므로, 고려 현종이 승려 형긍

(逈兢)에게 명하여 절을 세우게 하였고, 이에 병부 상서(兵部尙書) 강민첨(姜民瞻)이 감독하여, 1016년부터

1021년까지 2백여 칸을 세우고, 봉선홍경사(奉先弘慶寺)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또한 절 서쪽에 객관

80칸을 세우고 광연통화원(廣緣通化院)이라 하여, 행인을 위하여 양식과 마초(馬草)를 제공하였다고 한다.

『동국여지승람』간행 당시에 이미 절은 없어졌고 원(院)과 비석만 남아서, 절의 이름을 따서 홍경원(弘慶院)

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이 사적갈비는 봉선홍경사(奉先弘慶寺)의 사적을 기록한 비석이다. 절 이름 앞에‘봉선(奉先)’이라 한 것

은 고려 현종의 아버지 안종(安宗)이 불교 교리를 전하고자 절을 짓기 시작하였으나 완성하지 못하고, 그 아

들인 현종이 절을 완성하였으므로, 아버지의 뜻을 받들었다는 의미로 붙인 이름이다. 비석은 절이 완공된 지

5년 뒤인 1026년에 세워졌다.

봉선홍경사사적갈비
(奉先弘慶寺事蹟碣碑)

국보제7호
충청남도 천안시 성환읍 대홍리 320번지

고려시대현종17년(1026)
전체높이280㎝
비신높이194㎝
너비100㎝


